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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복합 기상 재해’ 대응…농작물 피해 최소화 총력
- 농촌진흥청, 8월 14일 여름철 기상 재해 대응 점검 회의 개최 

- 시설재배 작물, 고온 스트레스 저감 기술 보급 지속
- 노지 밭작물, 가뭄 피해 확산 차단에 주력

- 과수 열과 피해 예방 위해 현장 실행 가능한 관리 요령 전파 중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8월 14일 본청 영농종합상황실에서 폭염, 가

뭄 등 여름철 복합 기상 재해에 대응한 지역별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방안

을 논의하는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각 도 농업기술원장과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 대표(세종특

별자치시) 소장 등이 영상으로 참석하여 지역별 주요 농작물 생육 상태와 

생산 안정화를 위해 추진 중인 기술지원 대책 등을 보고했다. 

 특히 경남, 전남, 충남, 제주 지역에서는 농업용수 공급 차질에 따른 농작

물 생육 지연 등의 피해 상황과 유관기관 등과 협력을 통한 가뭄 피해 극

복 상황을 공유했다. 

 각 농업기술원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비교적 물 공급이 원활하고 온도 

저감 설비 등을 갖춘 시설재배 작물의 생육 상태는 전반적으로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다. 다만, 앞으로 고온 지속에 따른 생육 저하 우려가 있어 각 농

촌진흥기관에서는 고온 스트레스 저감 기술 보급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노지 밭작물은 강수량 부족으로 잎 마름 증상 확대 및 고사 피해가 발생

함에 따라 작목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 기술지원단을 확대 편성해 피해 

확산 차단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8월 16~17일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고 전남, 경남, 제주 일부 지역 

강수량은 120∼150mm로 예보되어 있다. 이번 비는 장기간 이어진 가뭄 

끝에 내려 사과·포도 등 노지 과수의 열매 터짐(열과), 집중호우 지역은 농

작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해 현재 각 농가에서 즉각 실행할 수 있는 배수로 정비, 칼슘제 

잎에 뿌리기(엽면시비) 등 관리 요령을 전파하며 피해 경감 노력을 기울이

고 있다. 

 이승돈 청장은 “올여름은 폭염, 가뭄, 호우에 동시에 대응해야 하는 ‘복합 

기상 재해’ 상황이다.”라며 “작물별 생리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생육 단계

별 맞춤 대응 전략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역량을 

모아달라.”라고 강조했다.

 이어 “각 지역에서 추석 대목에 맞춰 출하 예정된 작물은 안정적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적인 관리과 한층 강화된 기술지원을 펼쳐 주길 바

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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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여름철 기상 재해 대응 점검 회의 일정

 ○ 일시 : 2026. 8. 14.(금) 11:00

 ○ 장소 : 본청 영농종합상황실 (온나라 PC영상회의)

 ○ 일정표

시간 계획 주  요  내  용 비   고

11:05~11:10  기상 현황 및 가뭄 대응 추진 상황 농촌지원국장

11:10~11:25  도별 대응 상황 발표(9개도) 각 도 농업기술원


